
V a n i l l i n
식품향료의 대표적인 제품인 바닐린은 페놀을 주원료로 하는 G u a i a c o l바닐린과 펄프에서 추출한

L i g n i n바닐린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바닐린은 80% 이상이 제과용 향료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제빵 및 육가공·아이스크림·초콜렛 등

식품용으로 사용된다. 또 제약용으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.

국내 바닐린 수요는 9 4년기준 총 6 8톤, 98만9 0 0 0달러로 수량은 전년대비 2.6% 감소한 것에 반해 금

액은 7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현상은 바닐린 가격의 급등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9 4년기준 바닐린 수입가격이 K g당 1 4 ~ 1 8

달러로 9 3년의 1 1달러대비 2 7 %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공급기업별로는 U b e가 K g당 1 4 ~ 1 5달러선에 공급하고 있으며 Euro Vanillin은 1 7 ~ 1 8달러에 판매하

고 있다. 93년부터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산은 K g당 1 3달러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

다.

이와같이 바닐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바닐린의 국제적 생산기업인 I T T가 생산을 중단함에

따라 과열경쟁으로 바닥권에 떨어졌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.

I T T는 원가에 가까운 저가 경쟁을 벌였으나 원료인 펄프의 원활한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업을

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국내에 진출해 있는 바닐린 공급기업은 R h o n e - P o u l e n c을 비롯해 일본의 Ube, 노르웨이의 E u r o

Vanillin 등이 있으며 국내 수요의 약 7 0 %를 R - P가 공급하고 있다. 

국내에서는 천연 바닐린은 생산할 수 없으며 페놀계 바닐린은 공해산업이라는 이유로 생산을 꺼리

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따라서 바닐린은 전량 수입에 의존,

국내 시장의 절대 점유율을 보이고

있는 R - P를 제외하고 I T T의 생산중

단으로 생긴 시장공백을 노린 치열한

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르

웨이산과 중국산의 내수 점유율이 높

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R - P제품은 원희트레이딩이 공급하고 있으며, Euro Vanillin제품은 신승무역이 공급하고 있다. Ube제

품은 영림화학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수요현황은 롯데제과와 크라운제과 등 식품 대기업을 중심으로 펄프에서 추출한 노르웨이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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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 바닐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 합성 바닐린을 판매하는 U b e의 수입량은

9 4년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 

바닐린은 수요의 8 0 %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과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향후 수요는 완만

한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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